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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TP-나노종합기술원, 반도체-바이오 

융합으로 지역 소부장 키운다
- 대전TP-나노종기원 맞손… 반도체 소부장 실증평가 및 기술지원 본격화

대전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가 만나 지역 소부장(소

재·부품·장비)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.

대전테크노파크(원장 김우연, 이하 대전TP)는 나노종합기술원(원장 

박흥수, 이하 나노종기원)과 ‘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실증평가 및 

기술지원 사업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지역 유망기업 

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.

이번 협력의 핵심은 반도체 기술을 의료·바이오 분야에 이식해 고

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. 양 기관은 지역 기업들이 겪는 

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성능 검증까지 이르는 ‘사

업화 전주기’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.

특히 대전T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나노종기원에 구축된 

‘바이오/반도체 융합 기술 서비스 대응 전략 플랫폼’을 적극 활용

한다. 이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센서의 핵심 기술인 ‘Bio-CMOS(상보

형 금속산화막 반도체)’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지원하게 된다.



양 기관은 앞으로 ▲바이오·반도체 융합 기술 공동사업 추진 ▲기

술사업화 서비스 확대 ▲산·학·연 교류 및 협력 ▲지역 기업 육성 

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.

박흥수 나노종기원 원장은 “국가 지원으로 구축된 융합 플랫폼이 

대전TP의 기업 네트워크와 만나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

마중물이 될 것”이라며, “현장 중심의 실증 지원을 확대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김우연 대전TP 원장은 “나노·반도체와 바이오의 융합은 대전이 

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승 전략”이라며, “지역 기업들이 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

조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했다.


